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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24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’출범 … 청년정책 소통창구 기대
- 공개·추천모집해 150명 위촉 …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청년 목소리에 쫑긋 -

- 연말까지 청년정책 제안, 의견수렴, 개선방안 모색 등 활동 -

   

인천의 청년정책 발굴과 소통창구인 ‘2024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’가 

공식 출범했다.

인천광역시는 4월 22일 저녁, 틈 문화창작지대(미추홀구 주안동)에서 

‘2024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발대식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공개·추천모집을 통

해 위촉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150여 명과 함께 했다.

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,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

위촉장 수여, 청년정책네트워크 결의문 낭독, 청년과의 대화로 진행했다. 

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 

의견 수렴, 청년문제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, 정책분과 및 정책 소모임 

활동,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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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시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취업·창업, 주거·복지, 문화·예술, 

참여·권리, 기후·환경 등 5개 분과를 운영하며 정책 제안 및 모니

터링 등 자율적인 청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. 

또한 청년 주도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참여를 위한 소통창구인 

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에게는 분과 및 소모임 활동비 지급, 

우수 활동자 표창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. 

유정복 인천시장은 “청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

동행해 주시는 청년들에게 감사하고 청년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제안

을 기대한다”며 “청년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어떻

게 하면 청년들이 더 행복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” 

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미디어’→ ‘포토인천’→‘포토시정’(https://tv.incheon.go.kr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
